
흡수성 신합섬 세오α 

 

일본의 도레이사는 쾌적신합섬 세오를 91년에 이미 시판하였고 이것에 새

로운 단면형상 설계기술과 혼섬기술을 가미하여 경량감과 착용 쾌적성을 향

상시킨 세오α의 개발에 성공하였다. 이 제품은 풍유도(Fukurami), 반발탄력

성(Hari), 강경도(Koshi)등의 특성과 100% 면보다 더 큰 흡수성을 보유하고 

있는 것이 특징이다. 

새롭게 개발된 이형단면형상 설계기술과 랜덤 배열화기술은 식물의 모세

관 흡수구조의 분석으로부터 착안하여 설계한 것으로 수올의 미크론 단위의 

단면과 그 이상의 단면을 갖는 것을 서로 상호 배열하여 그 위에 비틀림을 

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모세관현상에 의한 흡수성 증진을 가능케 한것이다. 

이 새로운 두가지 기술은 방사와 연신단계에서 대응되며 단사 한올한올 

사이의 공극은 수㎛~10여㎛ 정도로 된다. 

최근의 패션 경향이 페미닌으로부터 뉴 네츄럴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자

연적인 표면감과 드라이터치 등의 시각, 촉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

황에서 이 제품은 셔츠, 블라우스, 드레스, 스커트, 팬츠, 유니폼 및 스포츠 

의류 분야로 그 용도가 확대될 전망이다.  

세오α직물과 기존 폴리에스터, 면과의 흡수특성에 관한 비교가 <표 1>에 

보여지고 있다.  

 

<표 1> 세오α직물의 흡수성 

 


